
Styrene, 700달러로도 부족하다
FOB Korea 7 15- 725달러로 15달러 상승 … SE As ia는 740- 750달러

Styrene 가격은 8월23일 FOB Korea 톤당 715-725달러로 또다시 15달러 상승했다.

아시아 Styrene 시장은 원유 및 나프타 가격 상승에 중국의 재고가 바닥수준으로 떨어져 초강세를 지속하

고 있는데, CFR SE Asia 및 India 가격은 740-750달러로 더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.

국제유가는 8월 중순 이후 WTI가 3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고, Dubai유도 26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

으며, 나프타 가격은 C&F Japan 톤당 251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.

아시아에서는 9-10월 일본, 한국, 타이완의 10개 에틸렌 크래커가 정기보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에틸렌 공급

이 부족함으로써 때와는 맞지 않게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다만, PS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강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, 타이완의 Formosa는 8-9월

공급물량 2000-3000톤을 FOB 725-730달러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, PS 생산기업들도 9월 초순

거래물량 2000톤을 FOB Korea/Taiwan 720달러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.

동부한농화학은 9월 중순 거래물량 2000톤을 약 72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의 Styrene 가격은 ex-tank Shanghai 기준 톤당 7800元으로 수입가격 환산 CFR 745달러를 나타내 오

랜만에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.

한편, 미국의 Styrene 가격은 FOB US Gulf 파운드당 31.00-31.50센트로 톤당 689달러를 형성하면서 28달러

상승했다.

Gulf Coast 지역의 Styrene 수급이 타이트해 주초에는 파운드당 30센트 수준에 거래됐으나 주말에는 31센트

이상으로 상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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